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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effect of Capsosiphon fulvescens(Maesangi) extract(MSE) on 

contact dermatitis(CD).

  Methods : CD induced by Dermatophagoides farinae body(Dfb) in NC/Nga mice. 4% sodium dodecyl 

sulfate(SDS) 150㎕ and Dfb(10㎎/㎖) ointment 100㎎ were topically treated twice a week for four weeks. MSE 200

㎎/㎏ was topically treated every 4weeks. Every week, we examined the skin lesions, weight of spleen and lymph 

node, epidermal thickness, production of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α) and interleukin­6(IL­6).

  Results : MSE reduced features of Dfb-induced skin lesions, weight of spleen and production of TNF­α. MSE 

significantly reduced weight of lymph node, epidermal thickness, number of mast cells and production of IL­6.

  Conclusions : MSE may have a potential therapeutic effects for CD by suppressing allergic 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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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접촉성 피부염(Contact Dermatitis, CD)은 신체 외

부의 여러 환경인자나 화학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되

어 발생하는 피부염으로 습진성 피부질환의 범주에 

속한다. 임상증상으로 소양감, 홍반, 부종, 물집 등을 

보이며 면역기전의 관여 유무에 따라 알레르기성과 

자극성으로 분류된다.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은 원

인물질에 이미 감작되어있는 사람에게만 생기며 발생

기전은 과민반응기전 중 제 Ⅳ형 세포 매개 면역반응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원인물질에 감작 후 동일 항원

이 다시 침투되면 감작된 해당 T세포들이 피부에서 

항원과 작용하면서 각종 cytokine이 분비되어 염증반

응이 유발된다1).

  매생이는 녹조식물문 갈파래과에 속하는 해조류로

서 한국에서는 남해안 청정해역의 조간대 상부 바위

에서 서식한다2). 농산 채소류에 비하여 해조류는 다

양한 종류의 필수 미량 원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생존하기 위해 특유의 방어

체계를 갖추며 생리활성이 뛰어난 성분을 함유한다
3,4). 매생이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철분, 셀레늄

과 같은 무기질, 비타민 A, C 및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이 풍부하다. 따라서 피부와 뼈의 건강, 어린이

의 성장 발육, 빈혈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고혈압 예

방 등에 효과적이다4). 또한 고형암 성장 억제5), 멜라

닌 생성 억제6), 갱년기 장애 시 유발되는 골 노화 억

제7)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생이 추출물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어 있으나 염증 관련 질환에 관한 연구로는 매생이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연구8)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

다. 

  이에 저자는 본 연구에서 Dermatophagoides 

farinae body(Dfb)를 함유한 연고로 CD를 유도한 

NC/Nga 마우스에 매생이 에탄올(ethanol) 추출물

(Maesangi extract, MSE)을 도포한 후 수치화 분석을 

통해 MSE가 피부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피

부의 조직학적 관찰 및 cytokine의 측정을 통해 MSE

의 CD에 대한 효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매생이 추출물(MSE) 

  매생이는 전남 장흥 정남진에서 채취하여 전남 화

순군 ㈜ 해드림에서 동결건조한 것을 구입하였다. 1

ℓ 용량의 30% 에탄올에 매생이 100g을 넣고 4시간 

동안 전탕 추출하였다. MSE는 Rotary vaccum 

evaporator(EYEL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농축

하였다. 농축시료는 Freeze Dryer FDU­1200 

(EYELA, Tokyo, Japan)을 사용하여 동결 건조하였

고, 실험에 사용하기 전까지 -80℃의 deep freezer에 

보관하였다.

2. 실험 동물 

  6 주령 NC/Nga 수컷 마우스를 ㈜ 대한 바이오 링

크(Yonginsi, Republic of Korea)에서 분양받았다. 

사료는 Research Diets(New Brunswick, NJ, USA)

에서 구입하였다. 동물사육실의 환경은 20±5℃, 상대

습도 55±10%, 명암 12시간 주기로 유지하였다. 사육

하는 기간 동안 물, 사료는 자유식으로 공급하였고, 

한 주간의 순화기간 뒤 마우스를 각 처리군당 5 마리

씩 3군으로 무작위로 나누었다: (1) 일반(Normal), (2) 

CD 유발군(Control), (3) MSE 200㎎/㎏ 도포군. 실험 

시작일 하루 전 clipper로 실험 동물의 귀 하단부터 

꼬리 상단까지 등 부위 전체의 털을 제거하였다.

  Control군의 경우 피부 장벽 손상을 위하여 4% 

sodium dodecyl sulfate(SDS) 150㎕를 4주간 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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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의 등에 도포하였다. CD를 유발하기 위해 SDS 

도포 3시간 후에 Dfb(Biostir®AD; Biostir, Hyogo, 

Japan) 10㎎/㎖ 가 포함된 연고를 도포하였다. MSE군

은 Control군과 같이 4주간 주 2회 SDS와 Dfb가 포

함된 연고를 도포하였으며, 매일 같은 시간 MSE를 

200㎎/㎏ 의 양으로 도포하였다. 실험이 끝나는 마지

막 전 날 마우스를 절식시키고, 다음 날 마취시킨 뒤 

안와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피부 등 조직을 분리한 후 

급속 냉동하여 -80℃의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비장, 

림프절도 즉시 채취하여 무게측정을 진행하였다

(Table 1). 본 동물실험은 상지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

원회의 사전 승인(2017-05)을 받아 동물실험윤리위원

회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Table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Experiment. 

(A) Normal Group: Normal Control (B) Control Group: Dfb 

Treated (C) MSE Group: MSE Treated with Dfb

3. 수치화 분석

1) Dermatitis score: 각 군의 피부 조직에 발생한 피

부손상 정도를 수치화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임상적 육안 평가법을 이용하였다. 육

안 평가의 결과는 다음 4 가지 항목을 각각 평가한 

점수의 총합으로 나타내었다. 평가 항목은 홍반 및 

출혈(erythema/hemorrhage), 상처와 피부건조

(scarring/dryness), 부종(edema), 찰상 및 짓무름

(excoriation/erosion)이었다. 각 항목은 증상 없음

(0), 약함(1), 중증(2), 심함(3)으로 적용하여 전체 

점수를 합산 후 통계 처리하였다. 평가는 2주차부

터 매주 진행하였다.

2) 각 군의 상피조직 두께변화 및 비만세포의 수를 수

치화하기 위하여 각 군의 조직에서 일곱 군데를 임

의 추출하여 조직의 두께 및 비만세포의 수를 측정

한 후 통계 처리 하였다.

4. 조직학적 분석

  마우스의 피부조직을 10% formalin을 사용하여 보

존하고, 8µM paraffin으로 고정 및 박편하였다. 박편

한 조직을 슬라이드에 옮긴 후 hematoxylin and 

eosin(H&E) staining법으로 염색하여 조직의 세포질

과 핵을 구별하였다. 피부 조직에 염증 세포들이 침윤

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피부 조직을 toluidine 

blue로 염색하여 비만세포를 확인하였다. Leica 현미

경(Leica, Wetzlar, Germany)을 사용하여 40×, 200×

의 배율로 조직학적 관찰 및 촬영하였다. 

5. Cytokine 측정

  마우스의 안와 주변에서 추출한 혈액을 1700×g에

서 30분간 원심분리하고 -70℃에서 보관하였다. 염증

성 매개인자인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

α), interleukin­6(IL­6) 을 측정하기 위해 효소면

역분석법(Enzyme Immuno Assay, EIA)을 진행하였

다.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를 사용하여 파장값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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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 샘플의 파장값을 측정한 후 TNF­α, 

IL­6 의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Mouse TNF­α와 

IL­6 EIA Set는 BD OptEIA™(BD Sciences,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6. 통계방법

  실험에서 얻은 모든 결과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with Dunnett' s post hoc test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mean±S.D.로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간 유의성은 Graphpad Prism(version 5)을 

사용하여 검정하였으며 유의수준을 α=0.05로 하였다.

결  과

1. 피부손상에 미치는 영향

  피부손상의 상태를 육안적으로 관찰하고 수치화 분

Fig. 1. Effects of MSE on Skin Lesions in Dfb­induced NC/Nga Mice. 
(A) Representative photographic images of mice from different treatment groups at the time of a sacrifice(Normal: Normal 

control; Control: Dfb treated; MSE: MSE treated with Dfb). (B) Dermatitis scores for 4weeks.

Normal(n=5) Control(n=5) MSE(n=5)

1st week 0 0 0

2nd week 2.2 8 5.2

3rd week 2.2 6.2 4.6

4th week 3.2 7.8 4.2

Mean for 4 Weeks 2.5±0.1 7.3±0.1 4.6±0.5

(Normal: Normal control; Control: Dfb treated; MSE: MSE treated with Dfb)

Table 2. Dermatitis Score for 4 Weeks

석하였다(Fig. 1). 피부손상을 수치화 분석한 결과 

Control군과 비교하여 MSE군에서 피부 증상이 완화

되었다(Table 2).

2. 비장의 비대에 미치는 영향

  비장 조직을 분리한 후 그 크기와 무게를 비교하였

다(Fig. 2). Control군의 비장 무게는 Normal군 대비 

24.8% 증가하였다. MSE군의 경우 Control군과 비교

하여 비장의 비대가 15.2% 억제되었다(Table 3). 

3. 림프절 증식에 미치는 영향

  림프절을 분리한 후 그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여 비

교하였다(Fig. 3). MSE군의 림프절 무게는 Control군

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 림프절의 비대

가 14.7% 억제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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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피조직 두께변화에 미치는 영향

 희생 시킨 마우스의 등 부위의 피부조직을 H&E 염

색하여 현미경을 통해 40×, 200×의 배율로 조직의 두

Normal(n=5) Control(n=5) MSE(n=5)

 Weight of Spleen(㎎) 81.2±10.2 101.3±11.4 87.9±14.3

(Normal: Normal control; Control: Dfb treated; MSE: MSE treated with Dfb)

Table 3. Weight of Spleen

A B

Fig. 2. Effect of MSE on Spleen Enlargement in Dfb­induced NC/Nga Mice. 
(A) Representative photographic images of spleen from different treatment groups at the time of a sacrifice(Normal: Normal 
control; Control: Dfb treated; MSE: MSE treated with Dfb). (B) Weight of spleen. Data we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SD; n=5). Data were analyz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ollowed by Dunnett' s post hoc test. #p < 
0.05 versus normal group.

Normal(n=5) Control(n=5) MSE(n=5)

 Weight of Lymph Node(㎎) 27.2±14.2 80.7±12 70.3±14

(Normal: Normal control; Control: Dfb treated; MSE: MSE treated with Dfb)

Table 4. Weight of Lymph Node

A B

Fig. 3. Effect of MSE on Lymph Node Enlargement in Dfb­induced NC/Nga Mice. 
(A) Representative photographic images of Lymph node from different treatment groups at the time of a sacrifice(Normal: 
Normal control; Control: Dfb treated; MSE: MSE treated with Dfb). (B) Weight of lymph node. Data we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SD; n=5). Data were analyz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ollowed by Dunnett' s post 
hoc test. ###p < 0.001 versus normal group; ***p < 0.001 versus control group.

께 상태를 관찰하였다(Fig. 4A). 육안 상 Control군에

서 Normal군과 비교하여 피부조직의 두께가 증가하

였고, MSE군에서는 두께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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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조직 두께를 수치화 분석한 결과(Table 5) 

Control군의 피부조직의 두께는 Normal군과 비교하

여 1.9배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증가된 피부조직

의 두께는 MSE의 도포에 의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

였다(Fig. 4B). 

Normal(n=5) Control(n=5) MSE(n=5)

 Epidermal thickness 59.7±1.2 114.6±0.4 68.7±5.2

(Normal: Normal control; Control: Dfb treated; MSE: MSE treated with Dfb)

Table 5. Epidermal Thickness

A B

Fig. 4. Effect of MSE on Epidermal Thickness in Dfb­induced NC/Nga Mice. 
(A) Histological features of NC/Nga mice. Tissues were excised, fixed in 10% formaldehyde, embeded in parafilm, and 
sectioned. The sections were stained with H&E(magnification, 40× and 200×). (B) Epidermal thickness was measured after 
sacrifice. Data we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SD; n=5). Data were analyz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ollowed by Dunnett' s post hoc test. ###p < 0.001 versus normal group; ***p < 0.001 versus control group.

Normal(n=5) Control(n=5) MSE(n=5)

 Mast cell count 29.6±2.9 85.6±10.0 59.4±4.1

(Normal: Normal control; Control: Dfb treated; MSE: MSE treated with Dfb)

Table 6. Number of Mast Cells

A B

Fig. 5. Effect of MSE on Mast Cell Infiltration in Dfb­induced NC/Nga Mice.
(A) The sections were stained with toluidine blue to identifying mast cells. (B) Mast cells were counted with a microscope 
at a magnification of 200×. Data we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SD; n=5). Data were analyz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ollowed by Dunnett' s post hoc test. ###p < 0.001 versus normal group; ***p < 0.001 
versus control group. 

5. 비만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

  피부 조직을 toluidine blue로 염색한 후 현미경을 

통해 40×, 200×의 배율로 비만세포를 확인하였다

(Fig. 5A). 각 조직에서 임의로 일곱 부분을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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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비만세포의 수를 확인하여 수치화하였다(Table 6). 

MSE군에서 Control군과 비교하여 비만세포의 수가 

유의성 있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Fig. 5B). 

6. TNF­α 생성에 미치는 영향

  EIA를 이용하여 TNF­α의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Table 7). Control군의 TNF­α의 생성량은 

Normal군과 비교하여 1.8배의 유의성 있는 증가율을 

보였다. MSE군에서는 Control군과 비교하여 TNF­

Normal(n=5) Control(n=5) MSE(n=5)

 TNF­α Production(pg/㎖) 6.6±1.7 11.9±0.9 11.3±4.0

(Normal: Normal control; Control: Dfb treated; MSE: MSE treated with Dfb)

Table 7. Production of TNF­α

Normal(n=5) Control(n=5) MSE(n=5)

 IL­6 Production(pg/㎖) 2.5±1.2 11.8±5.0 1.5±0.5

(Normal: Normal control; Control: Dfb treated; MSE: MSE treated with Dfb)

Table 8. Production of IL­6

Fig. 6. Effect of MSE on Production of TNF­α in 
Dfb­induced NC/Nga Mice. 

The production of plasma cytokine was measured by EIA. 
Data were analyz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ollowed by Dunnett' s post hoc test. #p < 0.05 versus 
normal group.

α의 생성량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Fig. 6). 

7. IL­6 생성에 미치는 영향

  EIA를 이용하여 IL­6의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Table 8). Control군의 IL­6의 생성량은 Normal군

과 비교하여 4.7배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MSE

군의 IL­6의 생성량은 Control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

게 감소하여 Normal군 수준으로 회복되었다(Fig. 7).

Fig. 7. Effect of MSE on Production of IL­6 in 
Dfb­induced NC/Nga Mice.

The production of cytokine was measured by EIA. Data 
were analyz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ollowed 
by Dunnett' s post hoc test. ###p < 0.001 versus normal 
group; ***p < 0.001 versu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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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丁若銓의 『玆山魚譜』에서는 매생이를 매산태(莓
山苔)로 소개하고 있다. 『玆山魚譜』는 19세기 조선

의 丁若銓이 흑산도 연해의 해양 생물에 대하여 자세

하게 관찰하여 저술한 책이다. 丁若銓은 매생이에 대

하여 “누에실보다 가늘고, 쇠털보다 빽빽하다. 길이는 

몇 자에 이른다. 빛깔은 검푸르다. 국을 끓이면 연하

고 미끄러우며 서로 엉키면 풀어지지 않는다. 맛은 매

우 달고 향기롭다.”라고 표현하였다9). 한의학 서적에

서 매생이에 관하여 언급된 바는 없다.『東醫寶鑑』

에서는 매생이와 같은 해조류에 속하며 형태가 유사

한 甘苔에 대하여 “차고 짠 성질을 가지며, 치질, 곽란

으로 토하고 설사하는 것과 속이 답답한 것을 치료한

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매생이 또한 차고 짠 성질

을 가지며 甘苔와 비슷한 질환에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해보았다. 해조류에 속하는 다른 한약재

들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았으나 피부 질환에 활용했

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10). 그러나 최근 甘苔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의 중요한 조절인자인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hymic stromal lymphopoietin, 

TSLP)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항아토피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11). 매생이는 甘苔와 

형태가 유사하며 이전 연구8)에서 항산화 효과가 확인

된 바 있기 때문에 염증성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외 해조류 중에서 항

알레르기 효과가 있는 물질로 甘苔(Ecklonia cava), 

곰피(Ecklonia stolonifera)의 phloroglucinol 유도체

인 dio­cinodehydroeckol(DHE), fucodiphloroethol 

G(FPE-G), phlorofucofuroeckol A(PFF-A)가 보고된 

바 있으며12,13), 외톨개모자반의 항염증 효과14), 괭생

이 모자반15)의 항아토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접촉성 피부염(Contact Dermatitis, CD)은 외부 물

질과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부염으로 습진성 

피부질환의 범주에 속한다. 외부 물질이 접촉된 신체

부위에 국한되어 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구진, 부종 

등의 피부 증상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CD는 면역

기전의 관여 유무에 따라 면역기전이 관여하는 알레

르기성과 관여하지 않는 자극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은 제 Ⅳ형 지연형 과민반

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체가 알레르기 항원에 노출

되어 항원에 감작(sensitization)된 이후 그 항원에 재

차 접촉 시 저농도의 자극에도 소양감, 홍반, 구진 등

의 염증반응이 유발되는 것이 특징이다1). CD는 피부

과 질환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16), 실제로 성인에

서 접촉 알레르기의 유병률은 20%에 달한다17). 

  CD는 한의학에서 ‘漆瘡’, ‘馬桶癬’, ‘膏藥風’ 등의 범

주에 속한다. 주로 腠理가 不密한 신체상태, 또는 체

질적인 素因이 있는 상태에서 風, 濕, 熱, 虫이나 유

독한 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다. 긁으면 증상

이 더욱 심해지는 특징이 있는 風熱壅盛型의 경우 肌

肉에 극렬한 소양감이 있고 피부가 焮紅腫痛하며 구

진, 부종의 증상이 나타난다. 수포가 潰破되면 黃色의 

脂水가 계속 흐르면서 미란되어 淺表의 궤양을 형성

하는 특징이 있는 火熱挾濕型의 경우 접촉한 부위에 

돌연히 焮紅한 赤腫이 발생하고 작열감 및 소양감이 

생기며 계속해서 구진, 수포가 나타나며 심해지면 수

포가 모여 대수포, 농포가 된다. 風熱壅盛型은 疏風淸

熱, 解毒凉血하여 치료하며, 火熱挾濕型은 淸熱解毒, 

化濕消腫하여 치료한다18). 

  CD의 치료에 있어 보조적 약물로 많이 쓰이는 국

소용 스테로이드 제제는 피부를 위축시키고 피부조직

을 약화시켜 피부의 과민반응이 증가하게 한다. 따라

서 이를 장기 투여할 시에는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 

낮아져 고농도 또는 고효능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

제를 투여해야하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서 약물 투여를 중단할 경우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

타나는 단점이 있다19). 항히스타민제는 소양감을 즉

각적으로 억제시키는 효능이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

가 불가능하여 장기 투여를 하여도 질병에 대한 증상

이 개선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20,21). 따라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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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위하여 천연물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MSE의 CD에 대한 효능을 확인하고

자 Dfb를 함유하는 연고를 이용하여 CD를 유도하였

다. 집먼지 진드기는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

적인 항원으로, 이들로부터 분비되는 Dermato- 

phagoides farinae 1(Derf1)과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peptidase 1(Derp1) 등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22,23). 피부장벽 손상을 유발

하기 위하여 4% SDS를 Dfb와 함께 주 2회, 4 주에 

걸쳐 마우스의 등 피부에 도포하여 CD를 유도하였

다. 매 주 임상적 육안 평가법을 통하여 피부 증상을 

수치화하여 분석한 결과(Fig. 1), MSE군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부손상 정도가 감소되었다. 

  또한 면역 질환에서 염증 정도를 판단하는 주요 지

표가 되는 비장과 림프절의 비대에 대하여 그 크기와 

무게의 측정을 통해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Fig. 2, 

3). 림프기관인 비장은 외부에서 침입한 균이나 단백

질을 제거하는 활동을 한다24). 따라서 감염이 일어난 

경우에 비장의 비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면역 

질환에서 비장의 무게는 장기에 일어난 염증을 판단

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림프절은 전신에 퍼져있는 림

프관의 중앙에 위치하는 결절모양의 주머니로서 면역

작용을 하는 림프구를 만든다. 림프가 림프절을 통하

여 흘러나가는 과정에서 림프절 안의 림프구가 이물

질과 반응하여 이를 제거하고, 대식세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다른 이물질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따

라서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들을 걸러낼 때 림프절

이 부어오르게 되고24) 림프절의 비대는 염증을 판단

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가 된다. 실험 결과 MSE군의 

경우 Control군과 비교하여 비장과 림프절의 비대를 

억제하였으며 특히 림프절의 비대는 유의성 있게 억

제되었다. 

  CD의 증상에는 표피 과다 형성과 림프구, 비만세

포 등의 염증성 세포의 침윤이 포함된다. 이를 조직 

병리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실험 종료 후 모든 실

험군의 개체에서 등의 피부를 박리한 후 H&E 염색과 

toluidine blue염색을 하였다. H&E 염색법을 이용하

여 피부조직을 분석한 결과(Fig. 4) MSE군에서는 피

부 조직의 두께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 표피의 각

질화와 부종 등을 감소시켜 CD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toluidine blue 

염색을 통하여 염증 매개 물질이 들어있는 과립을 가

진 비만세포의 존재를 확인한 결과(Fig. 5) MSE군에

서는 표피 손상 부위에서 비만세포의 증식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비만세포는 주로 결체조직과 점막

에 존재하면서 알레르기 염증반응에 관여한다. 세포

질 내에 과립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세포로서 

toluidine blue에 의하여 염색되어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하다. 이 세포는 특이 immunoglobulin E(IgE)- 

Fc epsilon receptor I(Fcε­RI) 반응에 의해 과립내

의 화학매개체 및 IL-3, IL-4, IL-5, IL-6, IL-8, 

IL-10, IL-13, IL-16, TNF-α 등의 cytokine을 생산, 

분비하면서 알레르기 염증의 초기 반응과 후기 반응

을 일으키고 만성적으로 염증을 지속시키는 데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25). 

  면역을 조절하는 cytokine인 TNF­α와 IL­6의 

생성량은 EIA를 통하여 확인하였다(Fig. 6, 7). MSE

를 도포한 경우에 TNF­α와 IL­6의 생성량이 감소

하였으며, 특히 IL­6의 생성량은 유의성 있게 감소

하였다. TNF-α는 비만세포에서 생성되어 분비되며 

호산구 및 T 림프구의 표적기관으로의 유입을 촉진시

킨다21). IL-6 또한 비만세포에서 생산되어 TH2 

helper T cell(Th2)의 반응을 증가시키고, 결국 IgE의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만성 알레르기 반응에 기여한

다26). IL­6는 다면 발현성의 cytokine으로서 면역조

절, 염증, 조혈 등의 반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27,28). Urashima 등29)의 연구에 따르면 IL­6는 

B세포의 주요 성장 인자로 작용하여 항체 생성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MSE가 IL­6의 감소를 통해 

B세포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CD의 염증반응을 억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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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SE는 비만세포 증식 및 

비만세포에서 생성, 분비되는 cytokine의 생성을 억제

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억제하였다. 더 나아가 Th2의 

반응 억제 및 IgE의 생산 증가를 억제시킴으로써 만

성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연구
29,30)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면역반응은 TNF­

α 등의 cytokine이 다량 생산되는 Th2 반응이 우세

하였으며 TH1 helper T cell(Th1)을 활성화시켰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었다. 또한 80­90%의 환

자에서 혈청 IgE가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MSE를 CD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CD에 의한 피부 증상, 상피 조직 

두께의 증가, 비만세포의 증식, 비장과 림프절의 비대 

및 TNF­α와 IL­6의 생성량 증가 등의 증상이 

MSE에 의하여 억제됨을 확인한 것에 있다. 다만 매

생이가 식용으로 쓰이는 재료이기는 하나, 세포 독성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아쉬운 

점이다. 또한 MSE가 Th2 반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Th1 반응을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MSE가 Th1 반응에서 분

비되는 interferon­gamma(IFN­γ) 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지 확인함으로써 MSE가 Th1 및 Th2 면

역반응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자생하는 생물인 매생이의 

CD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의거

하여 자원의 혜택을 받아 생산된 제품으로 발생한 기

업 이익의 일부를 자원 원산국에 지불해야하므로, 생

물유전자원 개발에 있어 국내 토종 원료 개발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CD, 아토피 피부염 등의 다양한 염증성 

피부질환과 관련한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

의 외용제 개발,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에 있어서도 국

내 토종 원료인 매생이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방 치료에 있어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접촉성 피부염을 비롯한 기타 염증성 피부질환

에 매생이를 외용 도포하는 방식으로 치료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 매생이만을 도

포하는 방법 이외에 기존의 한약재와 함께 처방을 구

성하여 활용하는 방안 또는 외용 도포 외에 내복하거

나 약침 치료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보면 좋을 것

이라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매생이 에탄올 추출물이 접촉성 피부염

(Contact Dermatitis, CD)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먼지 진드기가 10㎎/㎖ 함유된 연고 100㎎

을 4주간 주 2회, 4% sodium dodecyl sulfate(SDS) 

150㎕와 함께 NC/Nga 마우스의 등 피부에 도포하여 

CD를 유발한 뒤 매생이 추출물을 200㎎/㎖의 농도로 

4주간 매일 도포하였다. 

  그 결과 매생이 추출물은 CD의 피부 증상인 홍반 

및 출혈, 상처와 피부건조, 부종, 찰상 및 짓무름의 증

상을 감소시켰으며, 비장의 비대 및 TNF­α의 생성

을 억제하였다. 또한 림프절의 증식, 상피 조직의 두

께 증가, 비만세포의 증식, IL­6의 생성을 유의성 있

게 억제하였다.

  결론적으로 매생이 추출물은 CD 유도 마우스에서 

CD에 의한 피부 증상, 조직학적 변화 및 CD에 관여

하는 cytokine의 생성에 대해 억제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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